
<2015년 5월 12일 평범한 하루>

1. 출근

새벽 5시 50분.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. 아, 싫다. 
아이패드를 찾아 안치환의 노래를 찾아 누른다. 그런데 ‘이루마의 연주’가 들린다. 잘못 눌
렀나 보다. 다시 잠이 들었다.
6시 10분. ‘카톡’ 소리에 눈을 떴다. 카풀하는 지영샘이다. 어제 대학원 숙제 땜에 밤새웠단
다. 못 일어날까 봐 두렵다고, 언제든 출근 가능하단다. 빛의 속도로 출근 준비. 7시에 만나 
출근.  평소보다 30분 일찍 만나 여유 있게 양보 운전하며 학교로.  

2. 수업

7시 10분. 2학년부에 1등이다. 
오늘은 행복한 날이다. 수업이 세 시간인데 모두 2학년 ‘고전’이기 때문이다. 1주일에 네 번 
있는 1학년 ‘자율’ 수업은 시험도 안 보고 수행평가도 없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별로 좋
지 않다. 
 
1교시는 10반이다. 설렌다. 지난 시간에 카잔차키스의 ‘그리스 인 조르바’를 각자 읽었다. 
오늘은 본문 앞부분을 함께 발췌해서 읽으며 탐구하는 시간이다. 오늘은 교과서 pdf 파일을 
처음 활용하는 날이다. 다른 선생님들에겐 그게 뭐 대수겠냐마는 나는 처음이다. 최근 몇 
년 계속 3학년 수업만 했고, 전에는 e-book 이나 교과서 pdf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
교과서를 들고 읽으며 탐구했다.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빔을 이용해 앞에 교과서 pdf파일을 
띄워 놓고 수업하기로 한 것이다. 그동안 동영상을 보는 것도 아닌데 노트북을 들고 수업 
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고 귀찮고 그랬다. 그런데 오늘 용기를 낸 것이다. 헐 근데 교생이 들
어온다.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. 처음 해 보는 방식이라 좀 당황스럽다.
생각보다 좋다. 칠판 앞 큰 화면에 본문이 보이고 어려운 표현이나 중요한 문장을 발췌해 
읽으며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제 기존 방식으로 수업했던 9반보다 학생들이 더 잘 집중해서 
듣는다. 계속 활용해 봐야겠다. 

3. 일과 중 10분 산책 

2교시 수업이 없다. 은진도 없다. 연락해서 10분 산책하기로 했다. 1층에서 만나 학교 한 
바퀴를 돌고 학교 앞 뚜레쥬르 가서 어제 아이스크림 얻어먹는 인성부 선생님에게 줄 건강
식빵을 하나 사서 돌아왔다. 빵을 주고 학년부 자리로 돌아와 내일 방과후 논술 수업 준비
를 했다. 10분 산책하고 왔더니 머리가 맑아져 내용이 잘 들어온다.    

4. 즐거운 점심 시간. 

1주일에 오늘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친한 선생님들과 도시락을 먹는다. 네 명이 
함께 비는 시간이 3교시라 좀 이를 점심 식사를 한다. 장소는  미술 준비실. 오늘 메뉴는 



쌈밥이다. 밥은 내가 준비해 왔다. 부엌에서 하는 일 중 제일 쉬운 일이 밥짓기다. 학교 옥
상에서 재배하는 야채들이 소중한 우리 먹거리다. 한 선생님이 계란말이와 마늘버섯볶음을 
해 오셔서 식탁이 더 풍성하다. 깔끔한 유기농 건강식사를 마치고 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
드립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뒤 학년부실로 돌아왔다.    

5. 교생 지도. 
4교시는 교생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다. 시원한 음료수를 준다. 죠르바가 한 얘기 중 ‘진짜 
여자는 남자에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’는 문장에 대해 학생들과 
토론한 내용이 좋았단다. 다음 주에 교생이 실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의견을 나
누었고, 교생이 느끼는 우리 반 학생들의 특징과 지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.  

6. 우리 반 소식 
이미 점심을 먹어서 여유있게 점심시간에 이일저일을 처리하고 있었다. 그때 인문사회부 선생
님이 와서 연지가 그린 포스터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. 기분이 좋아서 그 선생
님에게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주는 쵸콜릿을 주었다.  

7. 종례 후 

청소 지도를 마치고 올라와 학년부에서 옷을 갈아입었다. 탁구를 치기 위해서다. 마침 학년
부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없다. 우리 학교는 탁구 즐기기에 정말 좋다. 일탁구대가 2층 강당 
앞에 세 개나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나처럼 탁구에 미친 사람들이 몇 명 
있기 때문이다. 어쩔 수 없는 일만 아니면 무조건 콜이다. 그 중 하나인 구 선수는 오늘 방
과후 수업이 있다. 그래서 여자 에이스 김 선수(김샘)와 우리 학교 최고 에이스 이 선생님
과 셋이 일단 가능하다. 
이 선생님(이샘)과 단식으로 시작했다. 오늘 목표는 7점. 이샘이 21점을 따기 전에 내가 7
점 따면 이기는 거다. 그런데 쉽지 않다. 사실은 1점도 힘들다. 샘이 실수하시거나 운이 좋
을 때 간신히 1점을 얻는다. 첫 게임은 5점, 겨우. 졌다. 두 번째 게임은 6점, 졌다. 세 번째 
게임에서 내가 엄청 잘한다. 10점이나 땄다. 이겼다. 그때 김샘이 와서 2대 1로 단복식을 
했다. 두 게임 했는데 땀이 비오듯한다. 눈에 땀이 들어가 따갑다. 김샘이 힘들단다. 감기 
때문에. 이샘과 단식 한 게임 더. 다시 2 대 1로 한 게임. 아 힘들다. 5시 20분. 10분 더 
기다려 방과후 수업 끝내고 올 구 선수와 쳐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. 미안하지만 그냥 올라
갔다.  
2학년부로 올라와 보니 아무도 없다. 재빨리 옷을 갈아입는다. 남교사가 들어오면 저 멀리 
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야 한다. 남학생 교실이 있는 층이라서 여자화장실은 아주 멀다. 옷 
갈아입고 땀 식히고 있는데 구 선수가 들어온다. 한 게임 하잔다. 미안하다고, 기다리려 했
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왔다고, 다음에 좀 늦게 시작해서 꼭 기다리겠노라고 말한다. 실망
하는 구 선수. 무지 미안하다.
 
8. 저녁 식사 그리고 귀가

땀 좀 식히고 방과후 수업을 끝내고 와 있을 은진에게 인터폰을 했다. 저녁을 먹기 위해서



다. 원래 홍어를 못 먹는 사람인데 며칠 전 갑자기 삼합이 먹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. 그동
안 모임에서 경험 삼아 한두 번 먹어보더니 서서히 중독되었나 보다. 그래서 둘 다 저녁 약
속이 없는 오늘 삼합을 먹기로 했다.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검찰청 앞 단골 음식점에 가서 
삼합을 주문했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란다. 평소 주로 꼬막정식이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웬일
이냐며. 삼합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니 피곤하다. 이것저것 정리하
고 씻은 후 침대로. 오늘 하루 끝!!! 


